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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취향저격! 아삭한 꼬마당근 ‘미니홍’ 

 ‘미니홍’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품종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일본 및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한 여러 형태의 유전 자원

들을 계통분리 하였다. 분리한 계통 집단 중에서 수량성이 높고 우수한 표현형을 보이는 

제주 Ca-6호 계통을 선발하였고,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수확기의 특성이 안정적으로 발

현하였으며,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생육특성이 우수하였다. 제주 Ca-6호는 작고 귀여운 

당근이라는 뜻의 ‘미니홍’이라고 명명하여, 2018년에 품종보호출원하였다.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비가 간편한 미니채소가 각광받고 
있다. 당근은 비타민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을 비롯한 소량의 비타민B2와 비타민C가 들어 있는 건강
채소이다. 따라서, 바쁜 현대인들이 생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미니당근 ‘미니홍’을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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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홍’ 품종의 주요 특성

‘미니홍’은 제주 토질과 기후에 맞게 개발된 품종으로 생육기간이 80일로 짧다. 엽장은 

32.5cm로 기존 5촌 당근보다 26.3cm 짧고, 뿌리 생육도 근장 13.4cm, 근중 55.8g, 근경 

2.5cm로 작아 밀식재배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토양 양분이 적고 물빠짐이 좋

은 사질토에서 상품성이 높다.

품종명
엽장
(cm)

엽수
(매)

근장
(cm)

근중
(g)

근경
(mm)

색도
(hue)*

당도
(°Bx)

미니홍 32.5 7.5 13.4 55.8 24.6 58.4 6.7

베이비(대비) 29.0 8.3 17.4 34.0 16.8 60.2 7.4

 *숫자가 낮을수록 짙은 오렌지색임

 ‘미니홍’ 품종 재배시 유의사항

제주도에서는 당근 파종 후 어린묘 시기에 태풍이 잦기 때문에 일반 5촌 당근의 경우, 

밀식하여 파종 후 3회에 걸쳐 솎음 작업을 하되 최종 솎음시는 당근 간격이 15cm가 되도

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미니당근인 ‘미니홍’의 경우, 3cm 정도의 간격만 유지해 주면 되므로, 어느 정

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파종되는 기계 파종 시에는 파종 후 솎음 작업은 필요 없다. 단, 줄

뿌림 하는 경우에는 발아 후 본잎 2∼3매 출현할 때, 3cm 간격으로 1회 솎아 주면 된다. 

솎음 간격이 너무 넓으면 뿌리가 너무 비대해져 상품성이 낮아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외관 및 단면 형태 좌. ‘베이비’(대비), 우. ‘미니홍’


